
- 725 -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1, Vol. 33, No. 2, 725-743

성인 비장애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안 다 혜 정 주 리†

전남대학교 /학생 전남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성인 비장애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과거 부모화 경험이 현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조절효과

를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함께 부모화 경험, 삶의

만족도, 장애형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장애형제를 가진 성인 비

장애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00명(남성 62명, 여성 138명)의 자료를 SPSS Macro

Process를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인 비장애형제자매의 삶의 만족도에는 부모화

경험이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장

애형제 스트레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비장애형제자매는

과거의 부모화 경험이 현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 부모화 경험은 장애

형제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

현장에서 성인 비장애형제자매를 상담할 경우, 그들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담

당해왔고, 장애형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부모화 경험과 장애형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심도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주요어 : 성인비장애형제자매, 부모화, 삶의 만족도, 장애형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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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밀접한 관계

를 맺는다. 가족이란 단순히 가족구성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한 가정에 장애아가 태어났을 경우 장애아의

개인 문제가 아닌 가족의 공동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부담은 가족 구성

원 모두에게 주어진다. 장애형제자매(이하 장

애형제)가 있는 가족의 경우, 비장애형제자매

(이하 비장애형제)는 장애형제의 형제자매이자

친구이자 보호자의 역할을 하며 가족으로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일생에 걸친 중요한

동반자가 된다(양호정, 신준섭, 2015; 전혜인,

2008). 특히,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애형제에 대한 비장애형제의 책임은

커지고 있다(조민경, 강영심, 손성화, 2019).

그리고 현대 의학기술의 발전과 복지의 향상

으로 장애인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성인기의

비장애형제는 부모 사후에 장애형제를 부양

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Greenberg, Seltzer, Orsmond, & Krauss, 1999). 따

라서 부모의 노화나 사망 후, 장애형제에 대

한 보호와 책임이 자연스럽게 비장애형제에게

전가되어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의 생애 전반

에 걸쳐 책임지는 경우도 늘어났다(김다혜, 한

재희 2016; 노민희, 김은경 2018). 실제 장애자

녀를 둔 부모들 다수가 자신이 돌봄을 제공하

지 못할 경우, 비장애형제가 장애자녀의 돌봄

을 제공하길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오수경, 장

숙, 2012; Heller & Factor, 1991).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의 돌봄 부담 증가는

통계자료로도 확인이 되는데 재가 지적장애인

의 경우 보호수발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1995

년 4.5%에서 2017년 8.2%로 약 1.8배의 증가

를 보였다(보건복지부, 1995, 2017). 비장애형

제의 장애형제 돌봄 시간을 살펴보면 비장애

형제는 평일은 하루 평균 1.68시간, 주말은 평

균 3.16시간 정도 장애형제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복천, 김유리, 2018). 비장애형제들

이 장애형제에 대해 느끼는 돌봄 부담은 이들

에게 내현화된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Barlow & Ellard. 2006). 비장애형제가 지각

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존

재하지 않으나 장애형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은 성인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를 낮

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선애, 2011). 이는

장애형제로 인한 일상생활 경험이 비장애형제

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환경적

상황과 생활 경험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상향이론(Diener, 1984)

을 바탕으로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비장애형제는 장애형제에 대

해 과도한 책임감으로 느끼며 자신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다혜, 한재희, 2016). 다른 선행연구에서

는 장애형제를 둔 17세 이상의 비장애형제들

은 장애형제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장애형

제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명선, 1988). 특히, 성인 비장애형제들

은 시기적으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장애형제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높

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며(노민희, 김은경,

2018), 장애형제를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책임

지려 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주도적

인 삶을 살기보다는 장애형제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수행하며 성인으로 자신의 삶에도 여

전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다

혜, 한재희, 2016). 또한, 대학생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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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형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장애형

제에 대해 많이 관여할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 1972). 이들

은 성인이 되면서 부모가 장차 장애형제를 돌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더욱 하게 된

다(김효숙, 2003). 그 결과, 비장애형제들은 심

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 갈등이 심화될

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Emmons & Colby, 1995; Kaytz & Campbell,

1994). 민혜진과 정원철(2016)은 장애가족들은

일반가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

험하며 높은 이혼율, 우울, 불안, 근심, 좌절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이들을 돌보며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비장애형제 역시 장애

형제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성인기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에 대한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데

다른 형제자매와 관계와는 달리 장애형제와

비장애형제의 관계는 비대칭적인 경향이 있다

(Stoneman, Brody, Davis, & Crapps, 1988). 이는

부모가 장애형제를 돌보는 것을 지켜보며 자

연스럽게 학습하게 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장애형제를 돌보아주는 역할을 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비대칭적 관계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인다(Stoneman, 2001). 또한, 부모가

자녀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지 못하였

을 때 자녀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부모를 보호

하는 역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Byng-Hall,

2002).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는 장애형제를 돌

보는 상황에서 비장애형제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이 주어지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부모화

(parentification)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부모화란 부모가 자신의 양육자역할을 자녀

에게 기대하고 자녀는 일정 부분 실제 부모의

역할을 맡아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구성원을

보살피게 되어 부모-자녀의 역할 역전을 의미

한다(Kupermic, Jurkovic, & Casey, 2009). 즉, 자

녀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발달단계에 필요

한 욕구를 억압하면서 가족들에게 부모 역할,

친구 역할, 배우자 역할, 동반자 역할 등의 여

러 역할들을 내면화하여 장기간 동안 이행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Chase, 1999; Jurkovic,

1997). Jurkovic(1997)은 부모화를 책임의 기간

과 범위에 따라 긍정적 측면의 ‘건강한 부모

화’ 및 ‘적응적인 부모화’와 부정적 측면의

‘파괴적인 부모화’ 및 ‘유아화’로 나누었다. 긍

정적인 측면의 부모화의 경우, 부모화의 시기

가 연령에 맞고 할 수 있는 단계라면 성인기

에 미리 수행할 역할을 배우며 자신의 가치감

을 높이는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어 발달에 도

움을 줄 수도 있다(Walsh, Shulman, Bar-On, &

Tsur, 2006). 특히 집단주의와 가족 중심적 가

치관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의 경우, 부모화가

적응적이며 바람직하게 받아질 가능성이 높다

고 제안하였다(조은영, 정태연, 2004). 그러나

부정적 측면의 부모화의 경우에는 질병이 있

거나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포함

하여 알코올 가정, 빈곤가정, 일중독 또는 맞

벌이가정, 편부모, 재결합가정, 이혼 및 별거

가정, 아동학대 가정, 사회적 관계가 없는 가

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Jurkovic, 1997) 부모

화된 자녀일수록 소외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이 일반자

녀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조은영, 정태연,

2004).

부모화된 자녀가 보살피는 대상은 형제자매

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가족의 역동과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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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다(선진, 2013). 그런데 비장애형

제의 경우 과도한 부모화를 경험하여 자신

역시 돌봄을 받고 싶으나 가족의 암묵적인 기

대로 가족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최복천, 김유리, 2018). 또한, 부모화를 통해

가족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 자부

심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

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가족의 기대에 부

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비난과 같은 감정

들을 경험한다(공인원, 홍혜영, 2015; Wells &

Jones, 2000). 그뿐만 아니라 부모화 된 자녀들

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표정 및 반응에 대해

과도하게 의식하며(문비, 2006), 나아가 내적인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최명선, 강지희,

2008). 또한, 부모화된 자녀들은 가족 내에서

삼각화(triangulation) 경향성을 높게 보이며 부

모 및 가족의 일에 더 개입하는 경향성이 있

고(Bowen, 1978), 부모의 정서에 융합되어 부모

의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소외감으로

자신의 주관적 삶의 질이 일반가정의 자녀보

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조은영, 정태연, 2004).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부모화를 발달시킬수록 자신이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포기하거나 억압하므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조은영, 정태연,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추해볼 때 비장애형제자

매 역시 어린 시절부터 내재화된 부모화가 높

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부모화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문비, 2006), 청각장애부모

의 건청 자녀는 부모의 수화통역을 하며 부

모역할이 전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uchino,

1990).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장애

를 가진 경우에도 비장애형제들의 부모화 수

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화 경험은

이들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장애구성원이 있는 가

정의 청소년들의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학

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진,

2011).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 비장

애형제들이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정서

표현 양가성을 경험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손주희, 박주희, 2019). 구체적으로 이

들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여 부

모를 포함한 가족들을 돌보는 역할을 많이 맡

게 될수록 자신의 정서표현을 하는 것에 어려

움을 나타냈다.

이처럼 비장애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부모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아직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부모화와 삶

의 만족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물다.

장애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에 관한 선행연구 수에 비해, 장애형제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부모의 부재

후, 장애형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

성이 큰 성인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부모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부

족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비장애형제에 대한

상담연구 동향분석에 따르면 1999-2015년을

기준으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논문

은 39편에 불과하며, 39편 중에서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4편(10.3%) 밖에 되지 않아

성인 비장애형제자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

는 데 한계가 있다(이경순, 윤채영, 2017). 국

외연구 역시 성인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3편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비장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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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인이 되어 시기적으로 부모의 노화 및

사망으로 인한 부재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자

신들의 역할이나 책임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

에서는 이들의 부모화 수준은 이들의 삶의 만

족도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부모화와 삶의 만족도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를 돌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부모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형제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 부

모화는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더욱 부

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비장애형제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장애형제를 돌봐야하는

책임감과 압박감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만, 장애형제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게 된

다(양유리, 2015). 또한, 장애형제와 자신을 동

일시하여 자신도 장애를 가질까봐 걱정하거나,

자신은 장애가 없는 것에 대해 장애형제에게

죄책감을 갖기도 하며, 장애형제를 부끄러워

하며 친구들에게 숨기기 위해 회피하거나 부

모에게 말하지 못할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기

도 한다(이윤화, 권진옥, 2002). 이러한 장애형

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부모화 경험이 비장애

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반대로

장애형제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

을 경우, 비장애형제는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행연

구에서는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의 존재로 오

히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정신지체아

가정의 비장애형제는 일반가정에서 성장한 아

동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순, 1994).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높고(신혜정, 2000), 장애형제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스스로 장애형제의 몫

까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보이며 성숙한 태

도를 나타냈다(김귀자, 2002). 따라서 장애형제

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에는 부모화 경

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가

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기에 비장애형

제가 장애형제 돌봄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성인 비장애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장애형제로 인해 가족 내에서 부모화를 경험

할 가능성이 크고, 성인이 되어도 부모와 같

은 역할이 끝나지 않고, 부모의 노화 및 사망

으로 인해 부모보다 오랜 시간을 장애형제와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성인비장애형제의 부모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장애

형제 스트레스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비장애형제의 가족

환경적 특성에서 기인한 심리적 특성을 이해

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성인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

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성인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

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장애형제 스트레스

에 의해 조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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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형

부모화 삶의 만족도

장애형제

스트레스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은 후 실

시하였다(승인번호: 1040198-200520-HR-052-02).

연구대상자는 만 19세가 넘은 성인으로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장애형제를 가진 비장애형제

로 온라인 게시판(온라인 장애가족 카페, 장애

가족 커뮤니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형제를

가진 비장애형제자매모임 등)을 통해 모집하

여 연구를 소개한 후 자발적 참여를 원한 사

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207명의 자료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

한 7부를 제외하여 20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200명 중 남성 62명

(31%), 여성 138명(69%)이였고, 장애형제의 장

애유형은 지적장애 38명(19%), 자폐장애 16명

(8%), 학습장애 20명(10%), 청각장애 16명(8%),

기타장애 8명(4%), 중복장애 2명(1%), 지체장애

16명(8%), 발달장애 41명(20.5%), 뇌병변장애

22명(11%), 언어장애 19명(9.5%), 신장장애 2명

(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층의 대상을

성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자료수집과정에서 온

라인 설문조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20~40대만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별 분포는 20

대 59명(29.5%), 30대 119명(59.5%), 40대 22명

(11%)이었다. 장애형제의 현재 부양자는 어머

니 137명(68.5%), 아버지 35명(17.5%), 본인(비

장애형제) 16명(8%), 조부모 5명(2.5%), 기타 3

명(1.5%), 시설 4명(2%)이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PROCESS Macro 3.3

을 활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장애형제 스트레

스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을 표준화한 뒤에 단순조절모형(model

1)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화는 모든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구하여 원자료에서 평

균을 뺀 후, 표준편차 값으로 나누었다. 그리

고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유의성

에 차이가 있는 알아보기 위하여 Johnson-

Neyman검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사례 수는 Hayes(2017)의 제안에 따라 10,000개

로 설정하였다.

측정 도구

부모화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Jurkovic, Thirkield과 Morrell(2001)이 개발하고

조은영, 정태연(2004)이 번역, 이선영(2017)이

수정 및 보완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가족 돌봄

의무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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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가정 내에서 집안

일을 돕는 등 육체적인 업무를 하는 정도나

가족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정서적 욕구

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본인이 가정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정도 등을 측정하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과거 경험을

묻는 과거형과 현재의 경험을 측정하는 현재

형으로 나누어진다. 현재형 질문지는 현재의

부모화 경험만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

의 성장과정에서 부모화 경험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비장애형제자매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모화

경험이 현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고자 하여 과거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과거

형 질문지는 총 30개 문항으로 ‘나는 가족을

위해 장을 자주 보았다.’, ‘나는 종종 내가 가

족의 중재자라고 느꼈던 적이 많았다.’, ‘부모

님은 내게 잘 해주셨지만, 막상 내가 필요할

때에는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었다.’등을 포함

하여 과거 부모화 경험에 대해 측정할 수 있

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

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가정 내 부모-자녀 간의 역할이 역전

되어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은 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rkovic, Thirkield과 Morrell

(2001)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74~.86이며, 손주희, 박주희(2019)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83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비장애형제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조명한, 차경호(1998)가 번안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의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교적 짧은 문항임에

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는 5문항으

로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내 삶의 조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

문항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해 알 수 있다.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87이었으며,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2005)의 연구에서는 .84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82이다.

장애형제 스트레스

Holroyd(1974)가 장애가 발달장애 아동의 가

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285문항의 QRS척도(The Questionnaire

on Resources and Stress)를 Crnic, Friedrich,

Greenberg(1983)이 52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정

청자(1988)와 정은순(1994)이 번안한 것 중에서

자녀의 스트레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36개

문항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박영순(2002)의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장애가족 구성

원 중,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에게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

성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장애 형제의 특성

요인, 가정생활, 개인생활, 학교생활 등 4개

요인으로 나뉘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구성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대상에 적

절한 문항으로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의 요인만

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우리 가족은

장애형제 때문에 너무 피로하다.’, ‘가족이 모

두 외출할 때 장애형제로 인해 나는 신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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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해진다.’, ‘나는 가끔 장애형제가 없는 다

른 사람이기를 원한다.’ 등의 문항을 통해 장

애형제 스트레스에 대해 측정할 수 있다. 점

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

레스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영순

(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주요 변인 원점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모든 변인에

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정

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에 비추어

(West, Finch, & Curran, 1995)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했다고 보았다. 표 1에 보이듯이

삶의 만족도는 부모화 경험(r=-.21, p<.01), 장

애형제 스트레스(r=-.31,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화

경험과 장애형제 스트레스 간의 관계(r=.06,

p>.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형제 스트레스 조절효과 검증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 1인 부모화 경험

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와, 단순조절모형을 통해 연구문제 2인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장애형제 스트레스에 의하여 조절되는지를 살

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한 것

처럼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17,

p<.01). 또한,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b=-.25, p<.01), 장애형제 스트레스와

부모화 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b=.20, p<.01),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면서 설명량인 R2은 .05만큼 증가

하였다.

부모화 경험 장애형제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부모화

장애형제 스트레스 .06

삶의 만족도 -.21** -.31**

평균 3.14 3.45 2.85

표준편차 .411 .77 .83

왜도 -.27 -.11 .32

첨도 -.69 -.77 -.71

주. **p<.01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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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형제 스트레스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실

시한,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Ail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대로 조절변인인

장애형제 스트레스 값을 세 수준(-1SD,　Mean,

+1SD)으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표본 수 5,000개를 추출하여 단순회귀선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저집단(-1SD)과 평균집단(M)

에서는 신뢰구간 95%이내에 0을 포함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Hayes, 2017), 조절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집단(+1SD)에서

는 0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유

의하지 않았다.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

과를 좀 더 세밀히 분석하고자 장애형제 스트

레스 평균 집단(M)과 저집단, 고집단으로 구분

하였을 때,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평균인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화 경험의 영향이 더

욱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장

애형제의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평균인 집단에

서는 부모화 경험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화 경험 수준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형제 스트레스 조절효과 해석을 위한

상호작용 탐색방법으로 단순 기울기 분석을

한 후, 추가적으로 Johnson-Neyman에 의한 유

의미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단순

기울기 분석은 특정 값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

조절변인 수준 β SE t p LLCI ULCI

장애형제

스트레스

-1SD -.37 .08 -4.48 .000 -.53 -.21

M -.17 .06 -2.67 .008 -.30 -.05

+1SD .02 .09 .24 .808 -.16 .20

표 3.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검증

변인 β SE t p

부모화 경험 -.07 .02 -3.04 .003

F(1, 198)=9.25, p<.001, R2=.05

부모화 경험 -.19 .07 -2.93 .004

장애형제 스트레스 -.30 .07 -4.58 .000

F(2, 197)=15.60, p<.001, R2=.14

부모화 경험 -.17 .06 -2.67 .001

장애형제 스트레스 -.25 .07 -3.81 .002

부모화 경험 X 장애형제 스트레스 .20 .06 3.42 .008

F(3, 196)=14.87, p<.001, R2=.19

표 2.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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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기에 어떤 값은 설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에(이형권, 2016), 조절

변인의 전체 구간 중 어떤 부분에서 종속변인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 상세히 알기

위해 Johnson-Neyman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Johnson-Neyman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 결과(Preacher, Rucker, & Hayes, 2007), 장

애형제 스트레스 수준의 표준화 값이 .0841이

하일 때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집단에서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

게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장애형제 스

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비장애 형제들의 과거

부모화 경험은 현재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이 된

비장애형제가 성장할 때 가족 관계에서 부모

화를 많이 경험할수록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

인 초기의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을 살펴

본 손주희와 박주희(2019)는 비장애형제들은

부모화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더

라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

고,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 부

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서 나타난 것처럼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

의 부정적 결과는 성인 초기뿐만 아니라 30대,

40대에서도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여 나

타날 수 있다. 이는 비장애형제가 아닌 사람

들을 대상으로 부모화 경험이 개인의 삶의 만

족도를 낮추고, 우울, 수치심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공인원, 홍혜영, 2015;

조은영, 정태연, 2005; 최명선, 강지희, 2008)와

도 일관된다고 여겨진다.

그림 2.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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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조은영, 정태연(2004)의 연구에서 가족원

의 질병, 장애, 사망, 부모의 갈등, 융합, 별거

및 이혼 등과 같은 가족 스트레스를 경험한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 자녀들보다

부모화 경험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가족원의 장

애와 같은 요인은 부모화 경험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즉, 가족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책임과 무게를 일

부 떠맡아 자녀의 부모화 경험이 증가할 가능

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비장애형제는

장애가 있는 형제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자신

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돌봄을 제공하

는 사람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복천, 김유리, 2018).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가족 내에서 희생적인 역할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하여 부모화 경험을 하며 자신의 정

서에 대해서는 억압하고 정서표현에 대한 갈

등수준이 높을 수 있다(손주희, 박주희, 2019).

다시 말해 비장애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

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며 다른 가족 구성원

의 욕구를 우선시하며 타인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고(손주희, 박주희, 2019; 최복천, 김유

리, 2018) 그 결과,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

럼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단순조절모형 결과, 비장애형제의 장

애형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장애형제

의 현재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화 경험과 장애형제 스

트레스 간의 상호작용항이 삶의 만족도를 유

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화 경험

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형제 스트레

스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장애형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드물었지만, 비장

애형제가 장애형제에 대해 많이 관여할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며(Grossman, 1972), 장애

형제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및 갈등이 심화될

수록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Emmons & Colby, 1995; Kaytz &

Campbell, 1994)와 일치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비장애형제는 장애형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

며 성인이 되어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장애

형제를 책임지려 하며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다혜, 한재희,

2016), 본 연구결과에서도 비장애형제가 장애

형제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자

신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

다는 사실 자체가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

를 낮춘다기보다는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장애형제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가 비장애형제의 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진다.

셋째, 단순 기울기 분석과 Johnson-Neyman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을 통해 부모화 경험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장애형제 스트

레스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장

애형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조절효과

가 유의하지 않았고,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평

균이거나 낮은 집단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낮

거나 평균인 집단에서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지만, 장애형제 스

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부모화 경험 정도와

관계없이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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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로 부모화 경험과 장애형제 스트레스는 유의

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화 경험이 크다고 해서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서

부모화 경험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즉, 두

변인은 서로 관련이 없으나, 장애형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경우,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하며,

부모화 경험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유의하게

더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장

애형제 스트레스가 평균수준일 때보다 부모화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형제 자

체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지 않을 경우,

비장애형제에 대한 부모의 역할기대,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낮다

고 인식할수록 가족,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고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처전략을

더 사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득,

2010). 따라서 장애형제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

만약 가족이 자신에게 과도한 돌봄의 부담을

준다면 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는 이러한

부모화 수준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부모가 비장애형제

에게 장애형제를 잘 돌봐야 한다는 식의 부담

을 주는 것은 오히려 비장애형제와 장애형제

의 관계를 나빠지게 만들어 적대적인 형제관

계를 유발하고,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를 높

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정희, 박

중규, 2007). 즉, 가족 내에서 비장애형제에 대

한 부모의 태도나 기대는 비장애형제의 장애

형제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여겨

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장애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거나, 아동과 학령기 비장애형제

를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이경순, 윤

채영, 2017) 그동안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였

던 성인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데 의의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성인 비장애형

제는 비장애형제는 장애형제로 인해 성장기에

여러 역할을 부여받고 책임감을 가지며 심리

적인 부담감을 가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

과(손주희, 박주희, 2019)를 바탕으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 특히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

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비장애형제의 장기화된 부

모화 경험은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할 시기에도

여전히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현장에서 비장애형제

를 내담자로 만날 경우 어린 시절 부모화 경

험 정도를 탐색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

면화된 신념이 무엇이며, 그러한 부모화 경험

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장애아 어머니의 정

서는 장애아를 양육하는 상황 자체보다 본인

의 주관적인 평가 및 해석에 따라 대처방식과

심리적 적응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장은희, 정

영숙, 2011), 장애아 어머니와 비슷한 역할을

경험하는 비장애형제 역시 부모화 경험에 대

한 평가와 해석에 따라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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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형제 스트레스에 따라 조절됨을 확인하여,

장애형제에 대해 비장애형제가 느끼는 스트레

스 수준에 따라 부모화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장애형제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는

가족의 역동, 부모의 역할, 가족 내에서 비장

애형제에게 주어지는 기대와 역할에 의해 영

향 받을 수 있음이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비장애형

제를 상담할 경우,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부담과 스트레스 수준이 어

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

이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대를 담당했으

며, 이러한 부모화 경험과 장애형제 스트레스

수준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해왔는지를 탐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17)에서는 장애자녀 부

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 일부로 비장애형제

가 장애형제로부터 심리적인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형제와 비

장애형제를 함께 양육해야할 장애부모에 대한

교육도 의미가 있겠으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

했던 비장애형제를 위한 직접적인 심리적 지

원 역시 필요해 보인다. 이들이 특수한 가족

상황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진다면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경험을

줄고, 장애형제 스트레스를 낮추며, 이들의 삶

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구체적으로 상담현장에서 비장애형제들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억압된 정서를 잘 다

루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비장애형제의 부모

화 경험이 많을수록 가족 내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역

할을 내면화하게 되어 자신의 정서표현 욕구

가 가족 내에서 맡은 희생적인 역할에 상충된

다고 생각하며, 이를 억제하고 정서표현욕구

에 대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손주

희, 박주희, 2019). 또한, 자신의 정서표현은

가족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자신보

다는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에 몰두

하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노민희, 김은경, 2018). 따라서 부

모화 경험이 있는 비장애형제의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상담자가 공감해주고, 이들이 자신

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줌으로

써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방안이 가

능할 것이다.

또한, 개인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등을

통해 성인이 된 비장애형제들이 자신의 경험

하고 있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다른 비장애

형제들과 나누고, 공감 받으며, 네트워크를 갖

춰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양지형과 전상신(2020)은 비장애형제

들은 성장과정에서 장애형제에게 관심과 돌봄

이 집중되는 환경으로 인해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방안으로 동질성을 가진 모임을 통해 서로 위

로를 주고받으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

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비장애형제의 모임

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개인적인 모임으로만

존재할 뿐, 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들이 장애형제를 돌보

면서 억압된 힘든 감정을 표현하고, 부모의

기대가 이해가 되면서도 버겁고 부담되는 마

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비장애형제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집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738 -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들의 삶의 만

족도를 높여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

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구참여자들 중

50~60대는 없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연령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

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20~40대는 중년기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얼마 되지 않은 시

점으로 장애형제를 포함한 가족들에 대해 높

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므로(노민희, 김은

경, 2018), 상대적으로 과거의 부모화 경험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40대 비장애형제의 경우에는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50대

이상의 비장애형제의 경우는 부모님과 사별을

경험하여 가족의 역동 및 장애형제에 대한 자

신의 역할의 무게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50대 이상

의 비장애형제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50대 이상의 중년층을 대상

으로 하는 비장애형제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

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비

장애형제들에게 장애형제 및 가족에 대한 이

야기는 민감한 주제일 수 있으나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은 연구대상자와 연구자

간의 라포 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

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 제한이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비장애형제의 부모화에

대한 경험, 삶의 만족도, 장애형제 스트레스에

따른 경험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점집단면접(FGI)이나 질적사례연구와 같은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들이 과

거 시점의 부모화 경험에 대해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성인이 된 비장애형제들이 과

거 부모화 경험에 대해 돌아보는 과정에서

기억의 편향이나 주관적인 해석이 더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장애형제가 경

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특성을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여겨

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형제가 과거 성

장과정에서 장애형제로 인해 내면화된 부모화

경험이 장애형제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그

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는데, 이는 장애 가족 내 경험을 중

심적으로 연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기의 비장애형제는 아동․청소년기와 달

리 친구, 애인, 동료, 지인등과 같은 가족외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며 사회적 지

지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 외의 지지체계 역시 성인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적응능력과 같은 심리적 경향성 역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적․환경

적 변인들이 성인비장애형제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아볼 필요

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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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dult Non-disabled Siblings’ Parentification

Experiences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isabled Sibling Stress

Da-hye An Ju-ri Joe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experiences and life satisfaction in

adult non-disabled sibling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disabled sibling stress on the relationship. Online surveys consisting of parentification experience, life

satisfaction, and disabled sibling stress scales were administered to adults with siblings with disabilities.

Data from 200 surveys (62 males and 138 females)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ification experiences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disabled sibling stres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experiences and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counselings. Counselors are encouraged to consider the role that the burden and

stress of parentification may play in non-disabled siblings ’ levels of life satisfaction. Counselors are also

advised to assist clients in exploring how parentification experiences and their disabled siblings stress have

impacted their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adult non-disabled siblings, parentification experiences, life satisfaction, disabled sibling stress


